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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다언어 광역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훈련

재해 발생 시 외국인 지원 매뉴얼에 따른

모의 훈련 실시
HIA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언어로 관련 정보

를 전달하거나 관계 단체를 지원하는 ‘효고 다언어 광역

지원 센터’를 설치하게 되어있으며, 수년 전부터 대응 매

뉴얼을 정비해왔습니다. ‘재해 발생 시 직원 행동 매뉴얼’

과 ‘효고 다언어 광역 지원 센터 설치・운영 매뉴얼’ 이 완

성되었고, 전 직원이 훈련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 11

월 26일(목)에 첫 훈련을 했습니다.

먼저 NPO 법인 다문화 공생 매니저 전국협의회 대표인

도이 요시히코 씨의 강의로, 재해 발생 시 다언어 지원

센터의 설치 과정과 역할에 대해 기초 지식을 쌓은 후,

당 협회의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의 훈련에 임

했습니다.

훈련에서는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번역을 한 후, 정보를 전달

하는 과정을 훈련했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재해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확인

관계 기관의 정보 수집

정보 조사 담당이 발신할
정보의 우선순위를 결정

번역용 원고 작성.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로 번역도 했습니다

매뉴얼에서 순서를 확인

강사가 모의 훈련에 대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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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공생의

창

다문화 공생을 생각하는 연수회 실시

외국인 현민과 만날 기회가 많은 행정 직원,

교사, 일본어 강사,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공생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NGO와 협력하여 온라인 연수회를 개최

했습니다.

▲11월 1일 연수회

【일정】 2020년 10월 29일(목), 11월 1일(일), 

11월 5일(목), 11월 8일(일)

【장소】 온라인(ZOOM) 개최

【내용】

제1회 총론

제2회 외국에 뿌리를 둔 아이를 위한 교육

제3회 지역 사회의 다문화 공생을 위한 노력

제4회 난민・이민 지원 현황

일본어 학습

지원자를 위한

3번의 연수회

외국인 현민의 일본어 학습을 돕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3번의 온라인 연수를 시행했습니다. 

2020년 12월 12일(토) : 외국 출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육 및 학습 지원을 생각하는 연수회

2020년 12월 20일(일) :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현민(성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연수회

2021년 1월 16일(토) : ICT 교재 활용을 위한 연수회

외국인 현민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강좌 개최
▲ 온라인 수업 참가자

▲12월 12일 연수회

바로 쓸 수 있는 일본어 강좌

물건 구매, 방재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일본어 구사를 목표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철

저히 지키며 대면으로 진행했습

니다.

【기간】 2020년 8월 19일(수)～
9월 11일(금)

초급 일본어 강좌
알기 쉬운 일본어로 의사소통
하기를 목표로 필요한 문형과
어휘를 배우는 강좌로, 제2기
(주 2회, 5개 반) 수업을 온라인
으로 실시했습니다.

【기간】 2020년 10월 19일(월)～
12월 15일(화)

종이오리기 공예＠가고가와시 중국CIR 왕추성 씨

효고현은 고베항 개항과 더불

어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국적의 커

뮤니티가 형성・활동해 왔습

니다. 그런 효고현의 다문화

공생 역사와 현황에 대해 현

민 여러분이 더욱 깊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적은

기록물을 간행했습니다.

다케자와 야스코, 히구치 다이스케,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엮음
A5판, 264페이지, 판매 가격 1,200
엔＋소비세

효고 국제 교류 카라반

효고 국제 교류 카라반

효고 국제교류단체 연락협의회 회원 단체가 신청할

경우, 효고현 CIR(국제교류원: 현재 한국, 중국, 미국 교

류원 3명 근무 중)이 효고현 각지에서 회원 단체와 함

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무료) 더욱더 많은 현민 여

러분이 다문화 체험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꼭 한 번 카라반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CIR과 함께 이벤트를!

・국제 이해 세미나 (CIR 모국의 문화 소개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국의 놀이 소개

・각국의 다양한 만들기 체험

・각국의 요리 교실 등

이
벤
트

내
용

문화 강좌＠아마가사키시 한국CIR 조희은 씨

문화 퀴즈＠히메지시 미국CIR 유안 레이 씨

국제교류원(CIR)이란?
국제교류원 (CIR,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이란 지자체가 JET(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에서 초대한 청년으로, 지자

체의 국제 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JET 프로그램은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CLAIR가 협력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화요란, 

효고 다문화 공생

150년의 발자취』간행

효고 국제교류단체 연락협의회 활동 소개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 강좌 지원

일본 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다수의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알기 쉬운 일본어’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알기 쉬운 일본어’강사 파견 사업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카라즈카시와

가토시의 국제교류협회를 비롯해 효고현 내 국제 교류 단체에서 시행하는 11개의 강좌를 지원했습니다.

다언어 표기 손가락 보드[多言語指さしボード] 관련 연수 실시

재해 발생 시 대피소 운영자와 이재민 외국인 간에 최소한의 의사소

통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 ‘다언어 표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보드’의

이용 방법에 대한 연수를 12월에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다언어 표기 손가락 보드 제작에 참여한, 사람과 방

재 미래 센터의 요우 시 주임 연구원이 ‘재해 발생 시의 외국인 대응’과

관련해 전국의 사례를 들어 강연했습니다.

ZOOM을 이용해 온라인 강연 중인 요우 시 주임 연구원▶

▲고베 YWCA학원 주임 강사, 후쿠이 다케시 선생님

(아시야시 국제교류협회)

▲고베 대학 명예 교수, 미즈노 마리코 선생님

(하리마정 국제교류협회)

▲교토공예섬유대학 명예 교수, 미즈노 요시미치

선생님 (가고가와시 국제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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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국제교류・협력

News

국제협력입문 세미나

온라인에서 개최

지구의 스테이지(유튜브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하는 사회자

로즈 비 라반▶
(아라비아어로 ‘쌀과 우유‘라는 의미)  

요리 중인
후지와라 지나 씨

터키에서 제3회 세미나에

강사로 함께 해주신
가게히라 요시후미 씨

2020년 10월 10일(토), 효고현 유니세프협회, JICA 간사이, JICA 해외봉사
자 효고 응원단과 공동 주최로 2020년 제1회 국제협력입문 세미나 <지구
의 스테이지-음악에 맞춰 지구의 목소리를 듣다>를 실시했습니다. 국제 의
료 지원 활동 등을 하는 NPO 법인 지구의 스테이지[地球のステージ]의 대
표이사이자 심료내과의인 구와야마 노리히코 씨가 강사로 함께 해주셨습
니다.
본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했으

며, 참가자는 컴퓨터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참가했습니다. 세
미나 1부에서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영상과 음악을 조합한 콘서트 형식
으로 세계의 현황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2부에서는 ZOOM을 이
용해 강사와 참가자 간의 토크 교류회를 진행했습니다. 구와야마 강사님께
질문하거나 세미나 참가 소감을 전하는 등 참가자분들의 즐거운 교류의 장
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식문화와 전통 디저트 레시피를

동영상으로 공개 중

2020년 11월 27일(금), 효고현립 고베 생활창조센터에서 제1회 식문
화 교류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베시 산노미야 기타노자카에
서 이집트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후지와라 지나 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식문화, 일본과 이집트의 흥미로운 공통점 등에 대해 풍부한 지
식과 쾌활한 말솜씨로 이야기해 주신 후지와라 씨. 인터뷰 후에는 이집트
디저트인 쌀 푸딩‘로즈 비 라반(Roz bi Laban)’의 레시피도 알려주셨습니
다.

HIA의 홈페이지에서 후지와라 지나 씨의 인터뷰와 로즈 비 라반의 레
시피, 요리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 번 로즈 비 라
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hyogo-ip.or.jp/torikumi/tomonokai/shokubunka.html

온라인 세미나

‘우리들의 난민 문제 2020’개최

일본 국내외 난민 문제를 많은 분께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
로 (공익재단 법인) 아시아 복지 교육 재단 난민사업본부 간
사이 지부, 고베 YMCA, 일본국제연합협회 효고현 본부와 공
동 주최로 세미나‘우리들의 난민 문제 2020’을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총 4회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일본에서 활
동하고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르완다, 터키 등 현지에서 활동
하고 계신 강사님들께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귀한 시
간이었습니다.

제1회
11월 18일(수)

워크숍으로 생각해 보는 난민 문제
강사:  나카오 슈이치 (난민 사업 본부)

제2회

11월 25일(수)
르완다 내전의 비극에서 배운 것
강사: 도와리 마리루이즈 (NPO법인 르완다의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제3회

12월 9일(수)
터키의 시리아 난민은 지금
강사: 가게히라 요시후미 (NPO법인 난민을 돕
는 모임 터키 사무소)

제4회
12월 16일(수)
일본에 사는 미얀마 난민
강사: 마릿프 센브 (NPO법인 PEACE)

HIA 홈페이지에 효고현 해외 사무소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 사무소 토픽’을 확인해 주세요. ☞

효고현 워싱턴주 사무소는

고베시와 함께 시애틀에

공동 사무소를 운영하며 ,

문화・교육 , 경제 , 관광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워싱턴주 사무

소에 취임한 고바야시입니다.

새로운 사무소로 이전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효고 문화

교류 센터, 2020년 7월)
프랑스의 아베롱 데파르트망과 양 지역의 우호

교류 (예술 , 스포츠 교류 등 )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효고현 파리 사무소, 2020년 10월)

온라인으로 효고현 일본 술을 체험하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효고현 브라질 사무소,

2020년 11월)

중국 음식 문화 대사를 대상으로 고베 와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효고현 홍콩 경제

교류 사무소, 2020년 9월)

베트남 꿈 고베

효
고 의

친 구 들

베트남에 뿌리를 둔 아이들을

곁에서 계속 지켜줄 것

가을 햇볕이 기분 좋은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이

베트남 글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 했어요!” “선생님,

다 끝냈으니까 봐주세요.” 모국어 교실 ‘베트남 꿈 KOBE[ベト

ナム夢KOBE]’를 담당하고 있는 디에프 씨에게 아이들이 힘찬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다카토리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 베트남어

교실은 , 재일 베트남인 분들께서 베트남에 뿌리를 둔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시작되어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디에프 씨가 운영을 맡은 것도 10년이

넘었습니다 .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모국어 교실의

선생님으로 , 이후 12시 반까지는 학습 지원 교실의

선생님으로, 13시 반 이후는 베트남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중・고등학생의 상담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베트남어 교실이 끝난 후에는 녹초가 돼요.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귀엽답니다.”라고 미소로 얘기하는 디에프 씨.

모국어 교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일본어를 매우

잘합니다. 집에서는 베트남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말하기에

능숙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 모국어 교실의 평판이 좋아 ,

아이들이 베트남어로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하는 베트남인

보호자가 아이들을 이 모국어 교실에 데려온다고 합니다.

모국어 교실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습 단계도 다르고 ,

다니기 시작한 시기도 다르며, 재학 중인 초등학교도 달라

학교 행사로 쉬는 날도 각기 다릅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즐겁게 베트남어를 배우기를 바라는 디에프

씨는 학습 내용도 아이들 각자에 맞춰 1:1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글자를 쓰는 법부터 시작해 글자를

조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저학년 때부터 다닌 아이들은

6학년이 되면 어떤 글자든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교재는 베트남의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쓰고

있지만, 내용이 일본 생활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베트남어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디에프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교재를 만들고 싶지만,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는 것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베트남어를 통해 친해진 동급생 친구와 만나기

위해 또 베트남어 교실에 가고 싶다고 보호자에게

애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모국어 교실이 문을 닫았을

때는 디에프 씨에게 “아이가 모국어 교실에 가고 싶다고

한다.”라는 보호자들의 전화가 걸려 왔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의 엄마니까요.”라고 말하는 디에프 씨. 앞으로도

베트남에 뿌리를 둔 아이들을 , 곁에서 따듯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전화 078-736-2987

메일 vnkobe@tcc117.jp

https://www.hyogo-ip.or.jp/torikumi/tomonokai/shokubunka.html


설립 30주년 기념 식전 및 강연회 개최

HIA는 1990년에 풀뿌리 국제교류단체로 설립되

어, 현민들의 국제 교류와 국제 이해를 촉진하면서

외국인 현민 지원, 일본어 교육 보급, 미래를 짊어

질 인재 육성 등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아 HIA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

아보는 한편, 체류 외국인 수 증가로 새롭게 대두된

지역 사회의 과제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다문화 공

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는 의미

로, 2020년 11월 13일에 기념 식전과 강연회를 개

최했습니다. 식전에서는 주최 측을 대표해 협회 부

회장인 아라키 카즈아키 효고현 부지사가 협회 운

영 30년 동안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 등을 소개했

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도 효고 다문화 공생

종합 상담 센터가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

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HIA의 역할

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교토외국어대학교 국제공헌학부 교수 겸

글로벌 관광학과장을 맡고 계신 제프 버글랜드 씨

가 <‘체리로 보였던 매실’부터 반세기, 다문화 공생

‘마음’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50

년간의 일본 체류 경험담부터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일본의 장점, 다문화를 배워가는 방법 등 유머

를 섞어가며 다문화 공생의 매력에 관해 이야기했

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자 인

원수를 제한하여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식전은 우리 협회의 마음가짐을 새롭

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라키 부지사의

주최자 인사

산업노동상임위원회

무카이야마 위원장 내빈 인사

제프 버글랜드 교수의

강연 모습

다카이 이사장의

폐회 인사

▲ 30년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돌아봤습니다

다문화 공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음 10년을 향해

H I A 활동 소개

대피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언어 표기 손가락 보드를 제작

HIA는 사람과 방재 미래 센터와 외국인 커뮤니티 단체 등과 연대, 자치단체 국제화 협회와 협동하여 대

피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언어 표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보드’를 제작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외국

인 현민도 이재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피소 운영자와 재해 피해
를 당한 외국인이 다언어와 그림으로 구성된 이 보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다언어 표기 손가락 보드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효고현

내 행정 구역(시・정)과 시・정 국제교류협회와 연대해 재해 발생

시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언어 표기 손가락 보드는 영어, 중국어(간체자・번체자), 한국어,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베

트남어, 태국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총 13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3종류로 나누어진 보드는, 대피소에 있는 외국인

의 사용 언어를 확인하고 이재민으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 건강 상태, 식사 등 도움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HIA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언어 표기 손가락 보드는 HIA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교류 갤러리에서 사진전 개최

2020년 10월 19일(월)부터 11월 9일(월)까지 폴란

드의 갈라치아 유대인 박물관과 도쿄 외국어 대학교

가 기획한 순회전 <기억의 흔적을 거슬러 – 폴란드,

유대인의 과거에 대한 시선>을 개최했습니다. 고베

와 유대인 세계는 100년 이상 교류해온 역사가 있으

며, 관련 프로젝트를 계획한 고베 대학교와의 공동

개최로 고베에서 전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이

꽃피어온 폴란드 유대 문화와 홀로코스트의 흔적이

보이는 전시 앞에서 ‘잔혹한 역사를 두 번 다시 반복

해해서는 안 된다’는 많은

관람객의 목소리를 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의 흔적을 거슬러>

<일본-각국 대사들의 시선2020> 세미나 모습

또 11월 25일(수)부터 2021년 1월 12일(화)까지

사진전 <일본 - 각국 대사들의 시선 2020>을 개

최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사히 개최된 이번

사진전에 ‘at Home in Japan’을 주제로 40개국의

외교관과 그 가족, 56명이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2021
HIA 도서 전시
캘린더 (예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국제 협력이란
무엇인가?

국제 가족의 날 러시아 특집 자! 도쿄 올림픽 세계의 탐험가 스페인 특집

※이벤트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사오니, 방문 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벤트에 참가하고 싶어! 더 많이 알고 싶어!
효고현의 국제 교류(다문화 공생, 교육, 문화)와 관련된
최신 이벤트 정보를 월 2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번역도 있습니다.

◎효고 국제교류 메일 매거진

검색・등록은 여기를 확인(무료)

http://www.hyogo-ip.or.jp 검색H I A


